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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연합이 주최한 탈북자 강제송환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촛불을 들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19 일 저녁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만찬을 갖는 동안 백악관 옆에선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인권단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후진타오, 즉 호금도 주석에게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알벗 기잡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6 시께 워싱턴 백악관 앞 공원에 모인 촛불이 하나 둘 불을 밝힙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만찬시간에 맞춰 촛불을 든 시위 참가자들이 하얀 관을 앞에 두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400 여명의 탈북자 명단을 조용히 읽어 내려갑니다.  

 

[효과음/강제북송된 탈북자 명단 읽는 소리]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이날 탈북자 및 워싱턴지역 한인단체 회원 등 50 여명과 함께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후 주석은 중국의 정책 때문에 북한으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는 

탈북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대표: 우리는 중국의 강제북송정책 때문에 숨진 탈북자들과 중국에 팔려간 북한 여성들, 그리고 

북한으로 부모가 북송되는 바람에 고아가 된 아이들, 그리고 북송돼서 노예같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미주 탈북자 선교회의 마영애 회장은 후 주석도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탈북자들이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영애 회장: 그사람(후 주석)도 양심이 있다면 배고파서 살겠다고 중국에 나온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고 

탈북자들의 인권에 손을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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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당초 백악관 앞에서 관을 끌고 걷는 침묵시위도 함께 하려 했지만 두나라 정상에 대한 

삼엄한 경비 때문에 근접시위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줄 것을 

주문했으며, 18 일엔 주미 중국대사관측에 탈북자 강제송환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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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asked to suspen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refugees’ 
 
On the evening of January 19th, human rights organizations held a rally in front of the White House, 
where the heads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having a state dinner. They demanded 
that President Hu Jintao immediately withdraw the forced repatriation policy of North Korean 
refugees.  
 
At 6 in the evening as darkness fell, candles were lit one by one in the park in front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At the hour that Barack Obama and President Hu Jintao had the state 
dinner, the protesters, with candles in hand and a white coffin in front, read the list of the names of 
400 refugees who had been forcibly repatriated.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along with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some 50 members of other Korean-American group, urged the Chinese government to immediately 
stop the policy of forcibly repatriating refugees to North Korea.  
 
Suzanne Scholte, who organized the event as the chairman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said that President Hu of China must listen to the cries of the refugees who are dragged back to 
North Korea and are suffering because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Suzanne Scholte:  We are gathered here together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died due to 
the Chinese policy of forced repatriation, for North Korean women who are trafficked to China, for 
the orphaned children whose parents are sent back to the North, and for the repatriated refugees 
who are living like slaves.  
 
Ma Yong-Ae, the president of the North American Defectors’ Missionary Association, asked 
President Hu, as the head of his own family, to guarantee the minimal level of human rights for 
refugees. 
 
Ma Young Ae: If he (Hu) has a conscience, hopefully he will take the side of the refugees’ human 
rights, rather than repatriate those who came to China to escape from hunger.  
 
Initially the plan was for the participants to walk in silence in front of the White House holding a 
coffin, but the plan was canceled due to the tight security surrounding the state dinner for the two 
presidents. 
 
Last week,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sent President Obama a letter, asking him to deal 
with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 during the US-China summit.  On Jan 18th the Coalition 
forwarded a letter to the Chinese Embassy in Washington, D.C. to urge the ceasing of the forced 
repatriation policy of North Korean refugees. 
 


